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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놉시스 

범석은 절에서 자란다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로 학부모가 필요할 때마다 공양주 보살 미영이 ‘엄마 역할’을 해 왔다. 고3 겨울이 되는 해, 

미영이 범석에게 무심코 “진짜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죄책감으로 절을 떠나겠다고 하자, 스님은 이를 범석에게 알리게 되고, 

범석은 미영을 찾아갔다가 미영의 비밀을 알게 된다.


등장인물 

서범석 (18세, 여) : 어릴 때 엄마에게서 버려져 절에서 자란 남자아이이다. 절에서 산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받은 적이 있어 그 사실을 남

에게 들키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외용 엄마인 미영을 만나며 자신감이 생겼고, 미영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다. 미영이 일을 그만두

며 스님과 갈등하고, 자신의 가족에 대해 생각한다. 


주지 (50세,남) : 범석이 어릴 때부터 부모 역할을 대신하여 범석을 키워온 사람이다. 누구보다도 범석을 아끼지만 어릴 적 범석의 트라우

마 때문에 범석을 조심스럽게 대한다. 생각의 차이 탓에 범석과 갈등한다.


김미영 (47세, 여) : 아들을 잃고 정신 수양을 위해 공양주 보살로 절에 들어가며 죽은 아들과 비슷한 나이대인 범석과 친해지게 된다. 주

지의 부탁으로 범석의 대외용 엄마 역할을 수행하지만, 범석에게 말실수를 하여 공양주 보살 일을 그만둔다.




시나리오 

S#5 주지의 방 
불교 용품들이 걸려져있는 방, 책장에는 불교 경전과 시집이 가득하다. 주지의 책상에는 염주와 범석이 유치원 때 주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져있다. 주지가 책상에 앉아 안경을 낀 채로 날짜를 정리하고 있던 중, 미영에게 전화가 걸려온다. 


	 주지 : 여보세요? 아까 인사도 못하고 가셔ㅅ…


	 미영 : 스님. 저 그만 둬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해요. 


	 주지 : 이렇게 갑자기요?


	 미영 : 범석이한테 말실수를 했어요. 제가 더 있으면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해져요.


	 주지 : 말실수라면…


	 미영 : (뜸을 들이며) 범석이한테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주지는 미영의 말을 듣고 대답하지 못한다. 


	 미영 : 건강하게 지내세요. 범석이한테는 말하지 마시고요.


	 주지 : 네. 알겠습니다.




S#7 범석의 방 
좁지만 책상, 침대 등 가구들이 공간을 채워넣어 아늑해 보이는 방. 책상에는 정리가 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고, 범석은 

손으로 쓰레기들을 한쪽으로 치워놓는다. 범석은 책가방을 내려놓고 책가방에서 프린트 더미를 꺼내 책상의 빈공간에 올려놓는다. 

범석은 프린트 더미를 확인하려다가 핸드폰을 들어 미연과의 연락을 다시 확인한다. 


	 범석 : 들어오세요.


	 주지 : 뭔 이상한 거 보고 있었냐.


	 범석 : 아니에요. 그, 보살님이 연락이 안 되는데…


주지는 범석의 말을 듣고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 범석은 주지를 한 번 더 부른다. 주지는 말을 하려다 주저하기를 반복한다.


	 범석 : 스님?


	 주지 : 그만둔다고 하셨다.


	 범석 : 뭘요?


	 주지 : 보살 일을.


	 범석 : 이렇게 갑자기요?


	 주지 : 그래.


	 범석 : 언제 그만두셨는데요?


	 주지 : 너 학교 갔다 온 날에.


범석은 언성이 높아지고, 혼란스러워 하며 주지에게 말한다.


	 범석 : 왜 바로 말씀 안 하셨어요?


	 주지 : 얘기해서 좋을 게 없었다.


	 범석 : 이건 저랑 보살님 일이잖아요.


	 주지 : 보살님께서 당부하셨어. 말하지 말아달라고.


	 범석 : 그게 문제가 아니고…


범석은 말을 하려다가 멈추고는 등을 돌리고 미영에게 전화를 건다.


	 주지 : 안 받으실 거야.


범석은 개의치 않고 전화를 몇 번이고 시도한다.




	 주지 : 안 받으신대도.


	 범석 : 내가 알아서 할게요. 


	 주지 : 너의 엄마는 그분이 아니잖아.


	 범석 : 그럼 누가 내 엄만데요? 


범석은 다시 등을 돌려 주지를 바라본다.


	 범석 : 스님이 제 부모는 아니잖아요.


주지는 말 없이 바닥을 바라본다.


	 주지 : 그렇게 생각하면 보살님이라도 뵙고 와.


범석은 겉옷을 챙기고, 주지를 지나쳐서 나간다. 주지는 방 안에 혼자 남겨져있다.



